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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탄핵 심판 최종변론 박근혜 의견서에 답함
﻿
'선의'가 고생하고 있습니다. "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거나 좋은 목적을 가진 착한 마음"이
라는 본래의 뜻이 심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. 

세상이 다 알게 된 죄를 발뺌하는 파렴치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. 권력을 이용해 돈을 갈취
한 뻔뻔함을 이르는 말이 아닙니다.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,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지 
않은 죄를 포장하는 말도 아닙니다. 자신의 과거를 두 번씩이나 되풀이하며 동정을 사겠다
는 박근혜의 의견서는 '선의까지 왜곡돼선 안 된다'라고 써 있지만, 정작 선의 자체를 왜곡
하고 있습니다. 뜻을 모르면 입을 닫기 바랍니다. 죄를 몰라도 염치는 있기 바랍니다. 아니, 
그 모든 것을 바라기에 부족하기 그지 없음이 드러났으니, 이제 그만 국민 앞에 사죄하고 
탄핵의 '선의'를 받들기 바랍니다.

당신과 당신의 대리인들, 황교안처럼 후안무치할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들의 나라는 이제 
끝났습니다. 더 이상은 하루도 참지 않겠습니다.


